
금호타이어,獨아우토빌트성능테스트호평

유럽특화 솔루스 4SHA32+

금호타이어는 유럽 특화 제품인 사계절용

(All-season) 타이어 솔루스(SOLUS) 4S

HA32+가유럽의자동차전문지 아우토빌트

(AutoBild)이실시한2022년타이어테스트에

서우수한평가를거뒀다고7일밝혔다.

아우토빌트는 유럽 및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독일의자동차전문잡지로자동차및관련

제품들에대한컨텐츠를비롯해다양한성능테

스트를실시하고있다.

아우토빌트의 성능 테스트 결과는 자동차 및

관련제품에대한지표로업계에는신뢰도높은

인증의의미를갖는다.

최근아우토빌트는유럽지역에서판매중인주

요브랜드의사계절용타이어 35개제품을대상

으로1차로마른(Dry) 노면과젖은(Wet) 노면

에서의제동력테스트를실시, 이를통과한상위

15개 타이어만 2차 종합 테스트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가렸다.그결과금호타이어의유럽베스

트셀러제품인솔루스 4S HA32+은노면을가

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성능과 안정성 항목에서

호평을 받아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우수 등급

(Good)을획득했다.

솔루스4SHA32+는최첨단소재컴파운드와

지그재그로교차하는V자형패턴을적용해접지

력과배수성능을최적화한제품이다. 3차원입

체 사이프 등 최적화된 패턴 설계를 통해 빗길,

눈길뿐만아니라빙판이살짝녹은슬러시노면

까지어떤계절에서도대응이가능하도록향상된

핸들링과제동성능을발휘한다고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아우토빌트는 솔루스 4S HA32+에 대해 모

든 조건의 도로에서 우수한 트렉션(구동력)을

갖췄으며높은마일리지성능과눈길에서의짧은

제동거리를바탕으로최고의주행성능을발휘한

다고평가했다.

조만식금호타이어연구개발본부장은 아우토

빌트테스트결과는그동안R&D에꾸준히투자

한금호타이어의노력이확인된것이라며 앞으

로도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고객니즈를반

영한상품개선으로글로벌최고수준의기술력

과품질경쟁력을증명해나갈예정이다라고전

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이번 달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사면 최대

120만원을저렴하게구입할수있다.

현대차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Korea

Sale FESTA)와 연계해 캐스퍼 약 2200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최대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제공한다고7일밝혔다.

현대차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2016년부터 7

년연속참여하고있다.

캐스퍼는지난해9월현대차가처음선보인엔

트리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출시이후지

난 10월까지 4만9000대이상판매되며국내경

형시장을선도하고있다.

지난 10월에는 캐스퍼의 신규 트림 디 에센

셜 (TheEssential)이추가됐으며,출시이후2

주만에계약대수1500대를돌파할정도로큰관

심을얻고있다.

현대차는선착순계약을통해11월한달간약

2200대의캐스퍼에대해최대120만원까지할인

해준다.구매를원하는고객은캐스퍼전용온라

인사이트의 코리아세일페스타 (https://cas

per.hyundai.com/vehicles/car-list/fastcar

)메뉴에서원하는조건의캐스퍼를검색해계약

하면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캐스퍼를 구매한 고객은

현대차가 11월내캐스퍼를계약한고객을대상

으로하는카드프로모션혜택을적용받을수있

고경품이벤트에도참여가능하다.

카드 프로모션은 캐스퍼 전용카드 등 현대차

전용카드로신차를500만원이상결제하면30만

원의캐시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경품이벤트는 11월내캐스퍼계약고객이라

면캐스퍼전용온라인사이트의이벤트페이지

에서신청이가능하다.추첨을통해푸짐한선물

을증정한다고현대차는덧붙였다.

경품은 ▲LG가전 풀패키지(5명) ▲LG워시

타워컴팩트(10명) ▲신세계백화점 5만원상품

권(300명) 등이있으며차량출고고객중선착

순 3000명에게는현대차가개발한고객응대로

봇인달이(DAL-e)를 형상화한허그벨트를제

공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이달에캐스퍼사면120만원할인
현대차,코세페연계 30일까지 2200대혜택

92022년11월8일화요일 자동차

반도체공급난에도수입차잘나간다

지난달국내에서가장많이팔린수입차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E-클래스 . <벤츠코리아제공>

10월국내신규등록 2만5363대…전년대비 35.2%늘어

2771대벤츠1위탈환…전기차 4848대로830.5% 껑충

차량용반도체공급난으로생산과출고가지연되

는상황속에서도지난달수입차국내판매량이지

난해에비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

공급난은여전하지만일부수입차브랜드의물량확

보와신차효과로전월대비판매량이증가한것으

로분석된다.

7일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10월 수

입 승용차 등록자료를 보면 지난 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테슬라제외)가2만5363대로집계

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764대보다 35.2%

증가한것으로,전월인9월 2만3928대과비교해도

6.0%늘어난수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측은 반도체 공급난이 여

전히계속됐지만일부브랜드의물량확보와신차

효과등으로전월대비판매량이증가했다고설명

했다.

1~10월 누적 판매 대수는 22만5573대로 작년

(23만3432대)보다 3.4%감소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7717

대, BMW 6754대, 아우디 2637대, 쉐보레 1586

대,폭스바겐1114대,렉서스781대등으로나타났

다.

특히지난6월부터월간판매량에서BMW에밀

리며 1위 자리를 내줬었던 메르세데스-벤츠가 다

시1위를탈환했다는점이다.

최근 4개월간메르세데스-벤츠가부진하면서 1

~10월 누적 판매량은 BMW(6만4504대)가 벤츠

(6만3791대)를근소하게앞서고있다.

지난달가장많이팔린수입차모델은메르세데

스-벤츠의E-클래스로,총 2771대가판매된것으

로파악됐다.

이어 BMW 5 시리즈(2626대), 메르세데스-벤

츠 GLE(1225대), 아우디 Q4(957대) 순이었다.

트림별로보면벤츠E-250이 2092대, BMW 520

이 1138대다.

올해 1~10월 누적판매량으로살펴본베스트셀

링카는역시메르세데스-벤츠의E-250 모델로총

1만197대가 팔렸다. 2위 역시 벤츠의 E-350 4매

틱(MATIC)이 차지했는데, 올해 8756대가 판매

됐다.

3위는 7968대가 팔린 BMW 520으로, 4위도

3962대판매를기록한BMW의X2.0 모델로나타

났다.렉서스의ES300h는3551대가판매돼6위에

올랐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 2만1189대

(83.5%), 미국 2638대(10.4%), 일본 1536대

(6.1%) 순이었다.

가솔린차는 1만2251대(48.3%)가 팔렸고 하이

브리드차는 4907대(19.3%), 전기차 4848대

(19.1%), 디젤차 2403대(9.5%),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차는954대(3.8%) 판매됐다.

지난달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10월

(521대)보다 830.5%나증가했다.아우디Q4이-

트론(e-tron) 40이 957대판매돼수입전기차판

매모델 1위를차지했다.

구매유형별로는개인구매와법인구매의점유

율이각각61.0%, 39.0%였다.

한편테슬라판매량이포함된카이즈유데이터연

구소의신차등록대수통계에따르면지난달테슬

라는신차가 6대등록된것으로나타났다. 테슬라

는한국고객에게인도할차량확보에어려움을겪

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어린이들이상상하는

미래모빌리티는?

현대차 키즈모터쇼 접수

현대자동차는오는12월16일까지어린이들

이상상하는미래모빌리티를주제로한그림

공모전 제7회 현대 키즈 모터쇼 (Hyundai

Kids Motor Show)의온라인접수를진행한

다고이날밝혔다.

현대키즈모터쇼는 2016년 세계최초어

린이 상상력 모터쇼란 타이틀로 시작해 매해

작품공모수,전시방문객수등관심도가증가

하는현대차의대표적성장세대대상캠페인

이다.

올해주제는 상상속미래모빌리티를그려

주세요! 로진행되며예비심사로본선진출작

150점을선정한후,추가전문가심사를통해

최우수부문으로 교육부장관상 3점,현대자동

차대표이사상 3점을선정할계획이다.

특히최우수부문6개수상작은유명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통해전시물로제작,내년5월

어린이날전후고양현대모터스튜디오에전시

할예정이다.

제7회현대키즈모터쇼는접수기간유치

부(4세~7세),초등부(저학년및고학년)로나

눠 현대키즈모터쇼 홈페이지(www.

kidsmotorshow.com)를통해접수할수있

다.현장접수를원하는참가자는이달 27일부

터현대모터스튜디오를방문해온라인접수에

대한도움을받을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현대차는최근국회에서국회사무처이광재사무총장, 박장호입법차장, 홍형선사무차장, 현대차공영운사장, 장웅준자율주행사업부전무, 김수영MCS

Lab상무등주요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국회사무처와 국회자율주행차도입에관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현대차제공>

2020년 3월이후올10월까지9만6079대판매…월평균4000대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HEV) 모델

판매가꾸준한호조를보이는가운데,기아의효자

모델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가

국산 HEV 중역대최단기간내수판매 10만대돌

파를목전에두고있다.

7일 업계에따르면쏘렌토 HEV는 2020년 3월

출시 이후 국내 시장에서 올 10월까지 모두 9만

6079대팔렸다.월평균판매량이4000대수준임을

고려하면이달중10만대돌파가무난할것으로예

상된다.

국산HEV누적판매량은현대차그랜저가18만

8436대로 1위를 공고히지키는가운데기아니로

12만8621대,현대차쏘나타 9만9104대에이어쏘

렌토가근소한차이로 4위에올라있다.

쏘렌토가 이달 10만대를 돌파하면 2년 9개월

(33개월)만의일로,국산HEV중역대최단기록

을새로쓰게된다.

그랜저가 2013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6

년(72개월),니로는2016년 3월부터 2020년12월

까지4년10개월(58개월)걸린점과비교하면절반

수준으로단축되는셈이다.

쏘나타 HEV가 10만대에 근접해 있긴 하나

2011년5월부터지난달까지약11년간누적치여서

판매량 추이를 감안하면 10만대 달성은 쏘렌토보

다뒤처질가능성이크다.

쏘렌토자체가국내최고인기차종중하나이지

만, 2020년 3월 HEV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의

48%가HEV일만큼하이브리드SUV의대표주자

로서입지도확고히다지고있다.

올해에는HEV판매비중이내연기관모델을한

참 웃도는 72%에 달해 사실상 쏘렌토=하이브리

드 인식이굳어지는추세다.

국내시장에서 SUV가압도적인기를누리는가

운데,공간활용성등SUV의이점은유지하면서도

우수한연비로경제성까지갖춘하이브리드 SUV

역시선호도가높다.

올 1~10월 상위 10개 HEV 차종 판매량의

62.6%가쏘렌토(3만9538대),니로(1만7315대),

스포티지(1만6241대), 싼타페(1만285대) 등

SUV다.

업계관계자는 국내자동차시장은고유가,연비

규제등에따라친환경차전환이빠르게이뤄지고

있다며 전기차는충전인프라등제약이있어당

분간하이브리드차의인기가지속될것이라고말

했다. /박기웅기자pboxer@연합뉴스

자금조달어려워 자동차할부금융축소

신차할부금리가6%대이상으로치솟은가운데

일부 카드캐피탈사들이 자금조달 상 어려움으로

할부금융서비스를줄이고있다.

7일여신금융업계에따르면이달국내주요카드

캐피탈사의신차할부금리는6∼7%대(이하할부

기간60개월기준)수준을나타냈다.

현대캐피탈은 계열사인 현대기아차의 신차를

살때금리를연6.1%로제공하고있다.

서너달전과비교하면금리수준이거의 2배수

준으로 뛰었다. 여신금융협회의 자동차할부 금리

공시를보면현대캐피탈의올해 3분기(7∼9월)평

균할부금리는 3%대중후반수준이었다.

다른 주요 카드캐피탈사의 차량 할부 금리는

6%대중반이상으로더높은상황이다.

신한카드가차량구매시최저 6.54%, KB캐피

탈이최저6.64%의할부금리를적용하며,현대카

드는6.6%를적용하고있다.

이밖에 삼성카드가 7.0%, 롯데카드가 7.9%를

제시하고있다.

자동차할부금리가이처럼급등한것은기본적으

로국내외금리상승으로카드캐피탈사의시장조

달금리가급격하게올랐기때문이다.

3년만기카드채(신용등급AA민평 3사평균)

금리는지난 4일기준6.1%로,작년말 2.4%대비

3.7%포인트급등했다.

실제로는 카드캐피탈들이 이런 금리 수준으로

도자금을구하지못하고있는게현실이다.

이에금융당국은지난 3일부터채권시장안정펀

드에서일부여신전문금융사의채권을매입하는등

여전채와관련한자금조달이원활히이뤄질수있

도록필요한조치를하고있다.

/연합뉴스

기아쏘렌토HEV,최단기간내수10만대 눈앞

중고차대출사기주의보

중고차를대출로산뒤대여해주면대출원리금

을대신내고임대수익까지보장하겠다는사기범에

당한피해자들이늘자금융감독원이소비자들에게

주의를당부했다.

금감원은 중고차대출이용시소비자유의사항

안내를통해사기범이매입차량또는대출금을가

져간뒤잠적하면피해자가대출무효취소를주장

하지만, 금융사대출절차상하자가발견되는경우

가드물어피해구제가어렵다고7일밝혔다.

이에따라금감원은중고차대출이용시거래과

정에서이면계약체결을요구하는경우반드시거

절하라고당부했다.

차량매매계약체결및대출신청은직접진행하

는것이안전하며,매매대금은차량인수전에지

급하지말고차량을인수하면서지급하라고권고했

다. /연합뉴스


